
일본, MSG 수입이 생산량 추월
2001년 수입 6만6200톤으로 36% 급증 … 베트남 3.5배 증가

일본을 대표하는 조미료 글루타민산소다(MSG)의 수입량이 사상 처음으로 생산량을 초과했다. 2001년 수입

이 국내생산을 700톤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이다.

국내생산으로 국제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協和發酵, 武田藥品 양사가 OEM 수입으로 전환한 것이 주 

요인이다. 양사가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산 수입은 3.5배 증가했다.

일본의 MSG 생산기업들이 커다란 전환점에 서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

일본의 MSG단체인 일본우마미(うまみ)조미료협회의 조사에 따르면, 2001년 MSG 생산은 6만5500톤으로 전

년대비 16% 감소했다. 반면, 재무성 무역통계 기준 수입은 6만6200톤으로 36% 급증했다.

일본 MSG 생산․수출입 추이          (단위: M/T, %)   일본의 MSG 주요 수입국

구  분
생  산 수  입 수  출

생산량 증감률 수입량 증감률 수출량 증감률

1998 80,293 ▽2.2 35,267 ▽4.8 781 ▽15.4

1999 82,759 3.1 40,288 14.2 680 ▽12.9

2000 77,957 ▽5.8 48,840 21.2 640 ▽5.9

2001 65,494 ▽16.0 66,205 35.6 297 ▽53.6
   

구  분 수입량 증감률

한  국 14,070 0.0

타  이 6,487 6.7

베트남 20,772 245.3

인도네시아 23,964 21.3

합  계 66,205 35.6

자료) 일본 우마미조미료협회, 재무성 무역통계

2000년에는 생산이 수입을 2900톤을 초과했으나, 2001년에는 수입이 생산을 700톤 초과한 것이다.

일본의 MSG 생산기업들은 일본산 원료를 사용한 일관생산으로는 한국 등을 따라갈 수 없어 대부분이 비교

적 관세가 저렴한 중간원료 글루타민산(Glutamin Acid)을 해외에서 수입한 후 나트륨과 반응시켜 MSG로 변

환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.

協和發酵도 2001년 3월말로 일본지역 제조에서 손을 떼고 味丹과의 OEM 수입 계약으로 전환했다. 맛을 내

는 중요한 재료는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지만, 가격경쟁이 있는 해외거점에서도 활동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일본지역 생산이 축소되는 반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, 2001년 베트남산 수입은 2000

년의 3.5배인 2만톤으로 증가했다.

일본의 MSG 국내수요는 약 10만톤이고, 세계수요는 15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. 세계수요는 중국 등 아시

아를 주축으로 연평균 4% 정도 증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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